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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배 가압류 철회,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35미터 높이 크레인에서 12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오늘 오전 8시50분께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.
김주익 지회장은 유서에서 "전면파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 한 번 하지 않고 있다. 아예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에 협조적인 조합원의 씨를 말리려고 작심을 한 모양이다"고 분노를 터뜨렸다. 
또한 "이 회사에 들어온지 만 21년. 그런데 한달 기본급 105만원, 그 중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8십 몇 만원"이라며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내보였다. 그는 이어 "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차피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.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동지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?"고 죽음에 임하는 결연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. 

조합원들에게 남긴 유서에서는 "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투쟁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.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"고 호소하며 "나는 죽어서라도 투쟁의 광장을 지킬 것이며, 조합원의 승리를 지킬 것"이라고 썼다.
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민중진영의 전국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“지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사망이후에도 여전히 44개 사업장 1천 700억원대의 손배가압류가 남아 있다”며 “노무현 정부의 ▲노동탄압 정책중단 ▲손배가압류 구속수배 해제 ▲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”을 밝혔다. 

전국투쟁대책위는 매일 아침 8시 30분, 저녁 7시 한진중공업 사내 투쟁광장을 개최하고 22일은 대규모 집회를 오후2시 부산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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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주익 열사 대책위가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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